
공부, 계획표 중시하라 

                                                           에듀후 입시진학컨설팅  대표 이현우  

① 목표를 설정하라   

 자신의 목표와 결과가 일치할 때야말로 어떤 일에 있어든 최고의 성취감을 얻을 수 있으며,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공부에 있어서도 자신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어 떤 인생의 

목표를 위해 어떤 科(과) 어떤 대학을 갈 것인지 이번 시험에서는 몇 점을 맞고 싶은지 등에 대한 

목표부터 우선 정하라.   

② 장기적 계획 하에 중요한 것부터 하라   

 계획은 넓은 테두리에서 좁게 설계하는 것이 좋다. 어떤 목표들이 장기적인 목적들을 달성 하기 

위해 무엇이 더 중요한지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매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 해야 할 일들을 취사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경우 공부에 대한 계획표를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을 하든지 제대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다면, 무턱대고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 을 것이다. 

이 때, 계획은 3 년 이상의 계획, 1 년간의 계획, 당장 눈앞에 닥친 시험에 대한 계획 등, 장기적인 

계획의 틀 안에서 단기적인 계획을 연계하는 게획표를 만드는 것이 좋 다.   

③ 실행이 불가능한 계획표는 만들지 마라    

학습계획은 무리가 없게 세워야 한다. 성적에 욕심을 낸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너 무 

의욕만 앞서 평소 자신의 능력이나 습관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학습계획을 세운다면 

작심삼일로 끝나기 쉽다. 가령, 10 시간 정도 잠을 자던 학생이 방학 때부터는 5 시간으로 대 폭 

수면 시간을 줄일 경우, 대개는 성공하지 못하고 바로 지치고 만다. 이럴 때는 점차적으로 습관이 

고쳐질 수 있도록 계획표를 짜는 것이 좋다. 학습계획표는 어디까지나 자신을 위 한 것이고 따라서 

계획표를 세울 때는 스스로의 학습 수준을 잘 고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 요하다.   

④ 일일 목표량을 세워라   

 슬럼프에 빠져 집중력이 떨어지고 아직 공부에 흥미를 붙이지 못한 경우라면 ‘3 페이지를 

한다’든지, ‘10 문제를 푼다’라는 식의 일일 학습량을 정해서 실행해 보는 것이 좋다. 대체로 

사람들에게는 과제를 해결하려는 본능이 있어 목표량과 기간이 주어지면 가능한 한 빨리 그 일을 

해치우려는 경향이 있다.   

⑤ 취약과목에 더 많은 시간을 배분하라   

 무슨 일이나 그렇겠지만 특히 공부의 경우에 모르는 것이 쌓이면 나중에는 책만 봐도 짜증 이 

나고 졸음이 오게 된다. 이런 일이 누적되면 결국에는 그 과목을 포기하게 되고 만다. 이것은 

우수한 성적을 올리는 데에 치명타가 된다. 바로 이런 취약과목을 방학동안에 공략 해 보는 것이 

좋다.   

 모든 일의 필수요소는 전략과 꾸준한 실행이 필수 요소이다. 자신에 알맞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올바른 공부법을 실행하는 초석임을 잊지 말자.    


